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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과 중국경제 위상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and China's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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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
제 질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로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일대일로’는 현재 중국경
제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함은 물론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중국의 사회 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경제발전 외에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켜 중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패권을 장악해오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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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i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aims to develop China and 
Eurasian Economic Area into a single economic Area by overland and sea routes. Thus,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construction will be a new engine for China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enhancement the status of the Chinese economy. First of all, ‘One Belt and One Load’ will contribute 
to China's social stability by reducing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East and West regions to some 
extent, as well as solving the problems of overcapacity and overproduction in China. Moreover, with a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will also enhance China's status by enhancing the level of 
Chinese influence and RMB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One Belt and One Load’ consecutive countries. In particular, it will weaken the influence of 
the US, which has dominated the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Korea, which 
maintains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needs to prepare for countermeasures by closely 
monitoring the change in China's status as a result of China's ‘One Belt and One L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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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하던 중국경제는 
2010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 되어 왔으며, 이러한 감
소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1 중국경제의 이
러한 성장률 감소세는 현재 중국경제가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따라서 중국으
로서는 경제성장을 추동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
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국가발전 전략이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and One Road) 구상
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
하는 중 제기되었다. 육상에서는 시안(西安)에서 시작하
여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를 거쳐 중앙아시
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러시
아의 모스크바를 지나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이르는 노
선에 ‘일대’(一帶/One Belt))인 ‘실크로드 경제 벨트’(丝
绸之路经济带/The Silk Road Economic Belt)를 건
설하고, 해상에서는 동남부지역인 푸젠성(福建省)의 푸
저우(福州)에서 시작하여 남부 연해 도시를 거쳐 마라
카 해협,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거쳐 지중
해와 유럽에 이르는 노선에 ‘일로’(一路/One Road)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건설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설시켜 경
제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그림 1].

그림 1. 일대일로의 기본노선[2]

1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의 기관 중 中
國社會科學院과 中國交通銀行은 6.3%로 전망하고 있고 中國銀行
은 6.5%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관 중에서는 IMF 6.2%, 
OECD 6.3%, ADB 6.3%, Citi Bank 6.4%, Goldman Sachs 
6.1%, JP Morgan 6.1%로 전망하고 있다[1].

한편 중국은 이러한 ‘일대일로’ 구상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
改革委員會)와 외교부(外交部) 그리고 상무부(商務部)가 
연합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
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
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遠景與行動)을 발표하고 
‘일대일로’ 노선을 세분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트해)
에 이르는 ‘북부노선’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과 지중해에 이르는 ‘중부노선’, 그리고 동남
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남부노선’ 
등 3개의 노선으로 세분화시켰다. 또한 ‘해상 실크로드’
는 중국의 동남 연해 항구에서 시작하여 남중국해와 인
도양을 지나 유럽에 이르는 ‘서부노선’과 남중국해를 거
쳐 남태평양에 이르는 ‘남부노선’ 등 2개의 노선으로 세
분화시켰다[3].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선 육상에서는 연선(沿線) 상
의 중심도시를 협력의 플랫폼으로 하는 ‘신유라시아 대
륙교’를 비롯하여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中南半島)’, ‘중국-파
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6개의 경제
협력회랑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철로, 도로, 수
로, 항로, 송유관 및 정보통신망 등 6개의 통로를 건설
하여 다수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
상에서는 몇몇 중점항구를 건설하여 안전과 원활성이 
보장된 국제해상운송통로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4].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플랫폼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과 실크로드기금조성 그리고 
NDB(New Development Bank/브릭스 신개발은행) 
및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상
하이협력기구) 등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AIIB는 2015년에 법정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설립되어 2018년 말 현재는 9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964.04억 달러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크로드기금
은 400억 달러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자금은 
‘일대일로’ 건설자금으로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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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대일로’ 연선국가 대부분이 신흥국이거나 저
개발국가들이어서, 이들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6].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
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또한 제
고되어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인식,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경제
가 G2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이 예
측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영향력에 따
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연구 방향 및 방법

1. 선행연구
지금까지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

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많
이 이루어진 영역은 경제와 국제정치영역이다. 이는 ‘일
대일로’ 구상이 경제와 국제정치 구도에서 중요한 의미
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경
제의 지속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을 미국 중심의 대서양과 아태지역에서 중
국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지역으로의 전환 시키는 계
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중국경제의 위상 제고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의 내용에서 ‘일대일로’의 연구는 전략적 내
용의 분석과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발전 구도 그리고 발
전전망에 관한 거시적 측면의 연구를 비롯하여 ‘일대일
로’ 건설로 인한 국가간 산업협력과 무역교류 등 미시
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의 대
부분은 ‘일대일로’의 발전전망과 중국 및 국제경제에 미

2 예컨대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硏究中心) 장리핑(張
麗平) 금융연구소 부소장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최소 10조 
6,0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1조 4,000억 
달러 정도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중
국이 현재 AIIB와 실크로드기금을 조성된 자금으론 턱없이 부족
하다[5].

치는 영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구상
이 거대하고 발전의 변수가 많아 성공 가능성을 예
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경제 및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일대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우선 중국에서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의 
연구정보 제공 사이트인 CNKI(中國知網)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발표된 ‘일대일로’ 관련 연구는 10만여 
건이 넘는다[7]. 물론 이 가운데는 학술논문이 아닌 칼
럼과 같은 부류의 문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
의 연구 중 인용 회수가 100회 이상인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대일로’의 연구 방향은 크
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일대일로’ 구상과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로. 이 부분에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다. 연구의 중점내
용은 ‘일대일로’와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생산과잉 
문제와 지역발전격차문제 해소 방안 등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는 류웨이둥(劉衛
東)[8], 위안신타오(袁新濤)[9], 천쥔제(陳俊杰)[10] 등이 
있다. 둘째는 ‘일대일로’와 연선국가 간의 경제무역 협
력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연선국가들과
의 협력요인과 장애요인 그리고 중국의 연선국가에 대
한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경제구 설치와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며, ‘일대일로’ 건설로 인해 연선국가들이 얻게 
될 경제적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는 선센
제(申現杰)·샤오진청(肖金成)[11]과 허팡빈(賀方彬)[12]가 
있다. 셋째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중국경제의 국제화
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일대일로’ 추진
과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 대표적 연구로는 리샤오(李晓)와 리쥔쥬(李俊
久)[13] 그리고 황용디(黃永弟)[14]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일대일로’ 연구는 이처럼 광범위고 다양
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일대일
로’ 추진으로 인한 중국과 연선 국가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정
책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대일로’와 관련된 연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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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가장 활발하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
국의 ‘일대일로’를 중국과 기타국가에서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서부지역의 낙후문제 해결과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15][16]. 그러나 미국에서의 연구는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을 통하여 유라시아지역 통합을 중국 주도로 추진
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와 국제금융 
질서에서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 중 ‘일대’(一帶)는 공간적
으로 서쪽을 개척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strategy of re-balancing 
toward Asia)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17].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의 ‘일대일로’ 관련 연구는 
‘일대일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패권에 미칠 영
향과 일대일로의 금융플랫폼으로 설립한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가 국제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다. Yale[18], 
Marantidou·Cossa[19], Medcalf[20], Tiezzi[21], 
Guluzian[22]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적
잖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흥규[23], 이남주[24], 
최필수[25], 이일영[26], 원동욱[27], 김애경[28], 서봉
교·이낙섭·이현태[29], KIEF 북경사무소[6], 이정태
[30], 박홍서[31], Oh Daewon·Eun Jongseo[32] 등
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30∼40여 편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연구도 중국과 미국의 연구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이들 중 최필수, 서봉교·이낙섭·
이현태, 이정태 등은 ‘일대일로’ 추진 배경과 전략적 내
용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였고, 이일영과 KIEF 북경사
무소 등은 ‘일대일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 그리고 박홍서, Oh Daewon·Eun Jongseo 등은 
국제경제 구도에서 ‘일대일로’의 협력 관계를 연구하였
으며, 김흥규, 이남주, 김애경 등은 모두 정치적 시각에
서 일대일로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향과 방법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일대일로’

에 관한 연구는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일대일로’의 발전 구도와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이해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하였
다. 그러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국의 위상 제고
와 영향력 확대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연구의 주된 내용이 ‘일대일로’ 구상의 전
략적 내용 분석과 국제정치경제 구도에서 ‘일대일로’
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발전전망 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일대일로’ 건설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한 ‘일대일로’ 건설
의 의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위
상과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연구의 차별성). 

한편, 본 연구는 연구주제의 특성과 분석자료의 
한계로 실증적 방법보다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중국의 위상 
제고 요인과 영향력의 요인 파악에 중점을 둔 분석
이라면 실증연구가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중국의 위상 제고와 영
향력의 요인 분석보다 위상과 영향력의 수준을 거시
적으로 파악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연구보다
는 해석적 연구방법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제의 특성과 자료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자칫 실증분석으로 분
석의 변수를 누락킬 수 있다는 우려와 중국의 특성
을 실증분석에서 반영치 못할 경우 자칫 방법론상의 
문제에 매몰되어 실제적 상황과 괴리된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석
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존
의 관련 실증연구 결과는 적극적으로 인용하고자 한
다. 예컨대 ‘일대일로’ 건설과 위안화 국제화 수준 분
석에는 위안화 국제화의 다양한 요인의 기여도가 필
요한데, 이러한 자료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참고 혹
은 인용하고자 한다. 

한편 해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일
대일로’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의 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경제 구도 속에서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접근법(research approach) 혹은 연
구태도(research attitude)는 국제관계의 분석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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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의도를 분석한 후 이들 토대로 ‘일대일로’ 발전
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와 위안화 국제화 수
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관계 분석의 사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의도 

1.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구축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10년 10.4%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세
를 나타냈다. 더욱이 2018년에는 1990년 이후 최저치
인 6.6% 성장에 그쳤다[33]. 중국경제의 이러한 성장률 
감소세는 단순한 경기변동(cyclical)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어서 고속성장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다[34]. 게다가 중국경제
는 현재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
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률 감소
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평가다[35]. 그러나 중국은 현재의 성장률 감소 현
상을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로 규정하고,3 
이러한 시대에서는 중고속의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
력을 찾으면 현재 경제성장률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
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14].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기한 전략이 ‘일대일로’ 구상이다. 

중국은 이러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현재 중국경제
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추동하겠
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
지 중국은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진
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방식은 중국경제를 급속도

3 신창타이(新常態)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5
월 허난성(河南省)을 시찰하던 중 제기하였으며, 중국판 뉴노멀
(new normal)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뉴노멀은 선진국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
용되었지만, 신창타이는 현재의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이 고속성
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황으로 이행되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36].

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과잉설비투자로 인
한 과잉생산 문제를 만들어냈다.4 현재 중국의 과잉설
비문제는 철강, 석탄,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을 비롯
한 중추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설비
가동률이 70%대 수준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2].5 중국의 이러한 과잉설비문제는 현재 경
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
로도 자산수익률을 악화시켜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
해 과잉설비문제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다. 즉 중국의 잉여설비를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분산시켜 과잉설비문제를 해결하고, 잉여설비 이전
으로 연선 국가들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제품
의 구매수요를 창출시켜 과잉생산문제도 해결한다
는 전략이다. 이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 대부분이 신
흥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어서 인프라 건설을 비롯
한 다양한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
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다[14]. 

그림 2. 중국의 주요 생산과잉 업종의 설비가동률(%)[39] 

또 하나는 중국경제의 난제 중 하나인 동서부지역 간
의 발전격차 문제를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

4 중국의 과잉설비투자는 성장제일주의와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투자로 인한 중복투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고가평가를 
행정구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의 중심이 GDP와 
같은 경제지표이어서 지방 정부들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발전
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방 분권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 역할을 독특히 했지만, 반면에 단순한 행
정 분권으로 인해 자원분할과 산업분업 그리고 심각한 중복건설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37].

5 일반적으로 구미 선진국에서는 설비가동률을 생산과잉 여부의 
평가지표로 삼고 있으며, 설비가동률이 79% 이하는 생산과잉, 
79-83%는 적정, 90% 이상은 생산부족으로 평가하고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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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으로 
G2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따른 결
과가 아니라 동부 연해 지역을 먼저 개방하여 발전시킨
다는 선부정책(先富政策)에 따른 불균형 발전전략의 결
과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서부지역은 동부 연해 지역보
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특히 서부지역의 동부지역
의 발전수준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
다[표 1]. 중국은 이러한 불균형 발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대국론’(兩個大局論)6에 따라 동부지역
의 발전성과를 서부지역으로의 이전과 파급을 시도했
을 뿐만 아니라 중서부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 ‘중부굴기’(中部崛起) 
등 대역사에 해당하는 전략도 추진했다. 그러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부족과 기초시설 부족 그리고 자연조
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했다. 개혁개방 
후 지금까지 중국의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확대
되어왔다. 

중국의 이러한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 간의 발전격

6 ‘두 개의 대국론’(兩個大局論)은 우선 동부 연해 지역을 이 지역
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발전시킨 후, 동부지역의 발전성과를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혹은 발전에 활용하면 공동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1988년 9월 12일 덩샤오핑(鄧小平)이 
“가격과 임금개혁에 관한 초보적 방안”(关于价格和工资改革初步
方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언급하였다[40].

차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한함은 물론 서부
지역의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의 서부지역은 중국 전체 소수민족 중 70% 이상이 
집거(集居)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
차는 어떤 의미에서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이라고 받
아들여져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전통․종교․문화적 정체
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분리독립 움직임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5년 6월 ‘전인대 
간부훈련 중심’에서 소수민족의 자치주, 자치현 간부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81.5%의 
간부들이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적 낙후가 사회불안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2.6%의 간부는 분
리독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했
다[41].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
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서부지역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일대일로’ 구상은 서부지역
의 경제사회를 발전시켜 서부지역의 사회적 불안정 요
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중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속발
전을 이루기 위함이다[42].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서부지역을 개발하여 지역발전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거는 ‘일대일로’ 중 일대(一帶), 즉 ‘실크로드 경
제벨트’ 건설의 시발점이 서부지역이라는 점과 서부지

1978 1990 2000 2010 2015 2017

GDP
(억 위안)

동부 1,798(52.6) 9,239(53.7) 57,740(59.4) 250,488(60.8) 401,652(58.6) 471,245(57.4)
중부 1,060(31.0) 5,159(30.0) 26,266(27.0) 105,146(25.5) 176,097(25.7) 207,334(25.3)
서부 559(16.4) 2,810(16.3) 13,203(13.6) 81,409(19.8) 145,019(21.1) 168,562(20.5)
합계 3,417(100.0) 17,209(100.0) 97,209(100.0) 412,119(100.0) 685,993(100.0) 820,754(100.0)

1인당 GDP
(위안)

동부 457 1,960 10,768 49,836 75,451 87,049
중부 310 1,265 5,978 25,521 41,340 47,759
서부 251 1,079 4,606 23,458 40,410 45,577
평균 379 1,634 7,086 30808 50028 59201

동:중:서 1:0.67:0.55 1:0.64:0.55 1:0.56:0.43 1:0.51:0.47 1:0.55:0.54 　1:0.55:0.52

1인당 
평균가처분 

소득
(위안)

동부 368 1714 7829 22,790 30,212 35,651
중부 307 1160 4516 15,592 18,550 21,740
서부 329 1394 5677 16,053 16,546 19,795
평균 343 1510 6255 18779 21966 25974

동:중:서 1:0.83:0.89 1:0.68:0.81 1:0.58:0.73 1:0.68:0.70 1:0.61:0.55 　1:0.61:0.56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동부 239(49.2) 2,345(56.8) 18,753(58.8) 131,897(64.8) 250,025(60.8) 275,588(58.7)
중부 153(31.5) 1,048(25.4) 7,034(22.1) 9,697(4.8) 20,751(5.1) 23,839(5.1)
서부 94(19.3) 733(17.8) 6,111(19.2) 61,892(30.4) 140,417(34.1) 169,715(36.2)
합계 486(100.0) 4,126(100.0) 31,898(100.0) 203,486(100.0) 411,193(100.0) 469,142(100.0)

주: 1. 2010년까지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은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이고, 2015년과 2017년은 전체 주민의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임
    2. 동:중:서의 비중은 동부지역 1에 대한 비중임  
    3. 동부지역은 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辽宁省, 上海市, 江苏省, 浙江省, 福建省, 山东省, 广东省, 海南省 등 11개 省市이고 중부지역은 山西省, 吉林省, 黑龙江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등 8개 省임. 그리고 서부지역은 内蒙古自治区, 广西壮族自治区, 重庆市, 四川省, 贵州省, 云南省, 西藏自治区, 陕西省, 甘肃
省, 青海省, 宁夏回族自治区, 新疆维吾尔自治区 등 12개 省市 自治區임 

표 1. 중국 동·중·서부지역의 발전 추이 현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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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43].

2. 경제발전의 안정성 확보
중국은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세계 2위

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에너지 자원의 부족 문제 해결이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계속
되어 온 가운데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중국의 석유 표관소비량(apparent 
consumption/국내총생산량+수입량-수출량)은 2000
년도에 2.25억 톤이었으나, 국내생산량은 1.62억 톤으
로 약 27.9%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그 부족량은 
계속 증가 되어 2017년에는 6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그림 3]. 또한 2019년 1월 ‘중국 석유그룹 경제기
술연구원(中國石油集团经济技术研究院)’이 발표한
《2018년 국내외 석유업종 발전보고》(2018年国内外油
气行业发展报告)에 따르면, 2018년도 중국의 석유 수
입량은 4.4억 톤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 되어 해외 
의존도가 69.8%로 증가 되었다[44]. 따라서 중국경제
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석유자원의 안정적
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림 3. 중국의 석유 공급수요 및 대외의존도 변화 
추이(2000-2017)[33]

하지만 중국이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
로 중국의 석유 수입 대부분이 해로를 통해 수송된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리고 앙골라 등 ‘일대일로’ 연선의 15개 국가에서 수입
하는 비중이 중국 전체 석유 수입량의 89.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 밖의 지역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그
림 4].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석유 수입은 대부분 해로
로 수송되고 있다. 물론 육로수송도 있기는 하다. 중국 
수입 석유의 육로수송은 철로와 송유관이 있지만, 주로 
송유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카자흐스탄 송유
로와 중국-러시아 송유로 그리고 중국-미얀마 송유로 
등 3개의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3개의 송유로를 통해 중국에 수송된 석유 총량은 
3,267.62만 톤으로 중국 전체 석유 수입량의 7.8% 수
준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해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5]. 이처럼 해로수송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석유 수입은 안정적인 수송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석유 수입은 
50% 이상이 인도양과 마라카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
는데,7 마라카 해협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이라
서 미·중간의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마라카 해협의 곤
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막강한 해군력
을 바탕으로 태평양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을 감사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제1 도련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상수송로가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 
수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4. 2017년 중국의 국가별 석유 수입 현황(%)[46]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 구
상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
인다. 즉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서는 러시

7 예컨대 2017년도에 중국은 석유 수입의 58.8%에 해당하는 물
량이 인도양과 마라카 해협을 통해 수송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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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앙아시아-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철로와 도로 등
의 연결통로 건설을 통해 에너지 수송 루트를 다양화하
여 에너지 공급의 취약성과 단일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고, 해상의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중국의 해
외 원유공급 루트의 원활화를 위해 마라카 해협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12][47].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지배하는 해상루트에서 벗어
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수송로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
시에 미국 위주의 국제질서와 그 압박에서 출구 모색 
및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제시할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23]. 예컨대 [그림 5]과 같이 태국 남부를 관통하
는 크라 운하(The isthmus of Kra canal) 건설을 계
획하고 있는가 하면,8 마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 인도
네시아의 수마트라섬(Sumatra Island)과 자바섬(Java 
Island) 사이의 선다해협(Sunda Strait)과 인도네시아
의 롬복섬(Lombok island)과 발리섬(Bali Island) 사
이의 롬복해협(Lombok Strait)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Borneo island)과 술라웨시섬(Sulawesi 
island)의 마카사르해협(Makassar Strait)을 지나는 
수송로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49].

그림 5. 태국 말레이반도 인공 대운하 건설 추진[50]  

8 크라운하 계획은 전장 102km, 폭 400m, 수심 25m의 운하를 
중국기업들이 건설하고자 계획이다. 크라운하가 완성될 경우 중
국의 유조선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마라카 해협을 통과할 필
요가 없을뿐더러, 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것보다 1,200km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태국 정부는 정
부 간의 협력이 아닌 민간협력으로 아직 타당성 연구단계라고 
밝히고 있다[48]. 

Ⅲ. 일대일로의 발전과 중국경제의 위상

1. 글로벌 영향력 증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분명 초대형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프라 건설만이 목적은 
아니다. 국가발전 전략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연선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정책협조, 무역촉진, 금
융협력, 민간교류 등 5통 협력을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3].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연선 국가들과 순
조로운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를 비롯한 지역발전 격차 문제와 금
융, 수출입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국제적으
로 중국경제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우선 ‘일대일로’ 건설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아시아지
역 국제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
안 미국은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외교·안보와 경
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 시키고자 적극적
인 노력을 해왔다. 

예컨대 미국은 2010년 소위 ‘아시아로의 축 이
동’(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strategy 
of re-balancing toward Asia)을 추진하며,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혹은 환태평양 협력 구도를 통해 시도되
었던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더욱 강
화하고자 하였다[23]. 특히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의 일
환으로 군사력을 서태평양으로 이전시키고 있는가 하
면, 한국과 일본 등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
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10].

미국의 중국견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이었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2005년 뉴질랜드, 브루
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 4개국이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같은 해 10월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는 
협정을 타결시켜 중국의 참여를 제한하고자 했다. TPP
는 2017년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변화를 들
며 탈퇴하여 현재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당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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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TPP 협상에서 국유경제가 중심인 중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유 기업의 불공정한 지위나 행위
에 대한 규제, 정부 구매, 지식재산권, 노동권,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시켰다. 뿐만 아니라 TPP 참여국 가운
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나라도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었다[51].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AIIB(아시아 인프라 
건설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와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
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라
는 평가다[21].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
브’(new silk road initiative)전략 추진을 통해서도 중
국의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원
래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철수로 나타날 수 있는 공백
으로 아프간이 재차 테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
고 지역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돕는다는 경제통합의 구
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교통 운송로와 경제발전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8].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중국견제 정책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이 미국의 영향력
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이 비록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
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비롯
한 다양한 중국 견제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티에찌(Tiezzi)는 
‘일대일로’ 구상을 미국의 마샬계획과 유사하다고 평가
하면서 초강력의 경제 실력을 이용한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21], 신그(Singh)는 
‘일대일로’ 구상은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몽(中國夢) 전략 
실현과 불가분의 중요한 구성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대외전략 지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52]. 국내 학자
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이왕휘는 ‘일대일로’ 
구상을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TPP 처럼 보다 가시화

된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53]. 그리고 한우덕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포위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나온 대응책이라고 평
가하고, 아시아의 1극(一極)을 꿈꾸는 중국이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의
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4].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미국
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금융패권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면서도, 지역 정치경제의 평
화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구성 추구라고 주장하고 있
다[4]. 그러면서 ‘일대일로’는 미국의 ‘마샬계획’에 대한 
도전이 아니며, 그 역할은 미국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
와 지역에 남겨놓은 제도와 질서 공백에 대한 보충이라
는 입장이다.9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과10 201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FTAAP 구축에 대한 강한 의
지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10+1’(아세안+중국) FTA 업
그레이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도로, 중
국-파키스탄 경제도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도로 등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역 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대한 대응적 성
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58]. 또한 ‘일대일로’ 건설의 금
융플랫폼으로 설립된 AIIB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비롯한 세계금융기구들을 염
두하여 설립되었다는 점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
를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중
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미국과 대서양 국가들을 제외하
고 있는 점은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
고 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중국의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추진하여 미국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정치경제의 중심
축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59]. 

따라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순조롭게 

9 이와 관련된 중국의 논문으로는 [55-57] 참조.
10 진주목걸이 전략은 중국이 구축 중인 남아시아 지역 해외항구 

거점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와 같다고 해서 진주목걸이 전략으
로 불리며, 정치적, 군사적 패권확대를 위한 행보로 보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그러
나 중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진주목걸이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강변하고 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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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코사(Cossa)와 글
로서만(Glosserman)은 ‘일대일로’ 구상이 아태지역과 
유라시아지역의 권력 구도와 역량대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패권 각축 중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60]. 또
한 홀므스(Holmes)는 ‘일대일로’ 구상은 아시아지역에
서 미국과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61].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금융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줄곧 세계
에서 공공재의 주요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금융영
역에서 미국은 WTO, IMF, WB 등 국제기구를 설립하
고 관할하여 국제금융체계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려왔
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이 약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대일
로’ 구상의 금융플랫폼으로 설립한 AIIB와 실크로드기
금, BRICS 개발은행 등의 제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
는 국제금융체계에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11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미국의 국제금융체계에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AIIB 건립 초기 자신의 우방국가들에게 가입을 거절하
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우방 국
가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고 있어 국제금
융체계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는 흔들릴 수 밖에서 없
을 것이다. AIIB로 인해 미국이 받게 될 영향은 미국이 
AIIB에 설령 가입하더라도 중국이 AIIB를 완전히 장악

11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는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의 자금확보를 위해 2015년 
12월 말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2018년 
말 현재 93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AIIB는 법정 자본금
을 1,000억 달러로 정하고 75%는 역내 국가가 부담하고 25%는 
역외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국의 출자자본 지분율
은 각국의 GDP 규모에 근거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중국은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 회원국 중 유
일하게 거부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인식해 회원국이 추가될 때마다 지분율을 하향 
조정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중국이 AIIB에서 독점
적 위치를 차지하여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에 맞설 수 있다는 국
제사회의 우려를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은 2018년 12월 말 현재 AIIB의 법정 자본금 1,000억 
달러 중 297.8억 달러를 출자하여 30.89%의 지분율과 26.78%
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23][62].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AIIB의 중심국가가 아니라 
참가 국가 역할 뿐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기구뿐 아니라 일본이 주
도하고 있는 ADB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도 아태지역의 
금융체계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12 

2.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 제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

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
다. 하나는 위안화의 역외 범용성 확대를 위한 위안화 
결제확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우선 위안화 결제확대 조치에서 중국은 2009년 9월
부터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
海), 동관(東莞) 등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던 
위안화 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역외 대상 지역도 
초기의 아세안 10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안화의 국경간 결제범위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영
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국경간 위안화 결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역외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예컨대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18년 말 현재 
전 세계의 38개국과 36,587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국제시장에서 위안화 수요 발생시 양국간 체
결된 통화스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63]. 

표 2.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64]
단위: 억 위안

12 AIIB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인프라 
건설투자보다는 빈곤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과 경제협력 촉진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최우선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일
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지지가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12]. 

체결
국가

체결　일자
체결 
규모

체결
국가

체결　일자
체결 
규모최초 

체결일
연장 

체결일
최초 

체결일
연장 

체결일
홍콩 2009.1.20 2017.11.17 4,000 영국 2013.6.22 2018.11.12 3,500

말레이시
아 2009.2.8 2018.8.20 1,800 헝거리 2013.9.9 2016.9.12 100

백러시
아 2009.3.11 2015.5.10 70 알비니

아 2013.9.12 2018.4.3 20

인도네시
아 2009.3.23 2018.11.19 2,000 유럽은

행 2013.10.8 2016.9.27 3,500

아르헨티
나 2009.4.2 2017.7.18 700 스위스 2014.7.21 2017.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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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안화의 무역과 투자 업무의 편리화 및 안전한 
결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국형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人
民幣跨境支付系統)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2017년 말 
현재 CIP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31개 국가이며, 위
안화 국경간 지불 서비스 금액도 14조 5,5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64]. 이밖에도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중앙
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수행하던 역외 위안화 결제를 
청산은행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은행들이 중국 내의 대리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역외
에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져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말 현재 중국인
민은행이 지정한 역외 청산은행은 23개 국가에 24개가 
있으며,13 이들 청산은행에 개설된 역외국가의 계좌 수
와 금액은 각각 1,126개에 285조 6천억 위안을 넘어섰
다[64].

중국 위안화의 국경간 결제는 이러한 결제 확대조치
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
였다. 경상계정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가 처음 추진된 

13 이 중 23개는 중국 시중은행의 역외지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청산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JP Morgan이다.

2009년에는 불과 26억 위안이었으나 2017년에는 4조 
3,565억 위안으로 1,676배나 증가하였다. 자본계정도 
71억 위안에서 4조 8,365억 위안으로 680배나 증가 
하였다[표 3]. 중국의 위안화는 이러한 국경간 결제 규
모 증가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중국의 국경간 전체 결
제액 중 22.3%를 차지하여 중국의 두 번째 결제통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
행간 통신협정)에 의하면 미 달러, 유로화, 영국의 파운
드, 일본의 엔화에 이어 세계 5위의 지불통화가 되었다
[65].

표 3. 국경간 위안화 결제 규모 증가 추이[64]
단위: 억 위안

한편 금융시장의 개방에서 중국은 역외 금융시장에
서 위안화가 투자통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위안화 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적격 해외기
관 투자자)제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위안화 표시 채
권을 발행하였다.14 이에 따라 중국의 역외 위안화 자
산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의 발표에 의하
면, 2017년 말 현재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예금은 1조
1,000억에 이르고, 위안화 표시 채권 잔액은 2,524억 

14 RQFII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투자자가 중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02년 도입된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적격해외기관투자자)제도에서 
외화 대신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RQFII를 할
당받은 국가의 기관투자자는 위안화로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년도

경상항목 자본항목

합계합계 상품
무역

기타
(서비스
무역 
포함)

합계 대외
투자

외상
투자 기타

2009 26 20 6 71 71 97

2010 3,501 3,034 467 605 57 224 324 4,106

2011 15,889 13,811 2,078 5,044 266 1,007 3,771 20,933

2012 28,797 26,040 2,757 11,362 312 2,592 8,458 40,159

2013 46,368 41,368 5,000 15,972 867 4,571 10,534 62,340

2014 65,510 58,946 6,564 34,078 2,244 9,606 22,228 99,588

2015 72,343 63,911 8,432 48,698 7,362 15,871 25,465 121,041

2016 52,275 41,209 11,066 46,193 10,619 13,988 21,586 98,468

2017 43,565 32,657 10,908 48,365 4,569 11,801 31,995 91,930

합계 328,274 280,996 47,278 210,388 26,296 59,660 124,432 538,662

한국 2009.4.20 2017.10.13 3,600 스리랑
카 2014.9.16 　 100

아이스란
드 2010.6.9 2016.12.21 35 러시아 2014.10.13 　 1,500

싱가포
르 2010.7.23 2016.3.7 3,000 카타르 2014.11.3 　 350

뉴질랜
드 2011.4.18 2017.5.19 250 캐나다 2014.11.8 　 2,000

우즈벡 2011.4.19 2018.12.10 7 수리남 2015.3.18 　 10

몽골 2011.5. 6 2017.7.6 150 아르메니
아 2015.3.25 　 10

카즈흐스
탄 2011.6.13 2014.12.14 70 남아공 2015.4.10 　 300

태국 2011.12.22 2018.1.9 700 칠레 2015.5.25 　 220
파키스

탄 2011.12.23 2018.5.24 100 타지키스
탄 2015.9.3 　 30

UAE 2012.1.17 2015.12.14 350 모로코 2016.5.11 　 100

터키 2012.2.21 2015.9.26 120 세르비
아 2016.6.17 　 15

호주 2012.3.22 2018.3.30 2,000 이집트 2016.12.6 　 180
우크라이

나 2012.6.26 2015.5.15 150 나이지리
아 2018.4.27 　 150

브라질 2013.3.26 　 1,900 일본 2018.10.26 　 2,000

합계 　 　 　 　 　 36,587
주: 중국의 통화스왑은 3년 기간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연장 체결일은 가
장 최근의 체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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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에 이르고 있다[65].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는 
비거주자의 역내 금융자산 보유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역내 비거주자 위안화 금융자산
은 주식, 채권, 대출, 예금을 합하여 4조2,859.7억 위안
으로 전년 동기보다 41.3%나 증가하였다[표 4]. 중국의 
이러한 역내 비거주자 위안화 자산의 빠른 증가세는 중
국의 자본시장이 RQFII 등을 통해 개방되었기 때문으
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RQFII가 2017년 말까지 18개 
국가와 지역에서 1조 7,400억 위안의 투자 한도를 할
당받고 있는 가운데 196개의 역외 기관에서 6,050.26
억 위안의 투자 한도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5][65]. 

표 4. 비거주자의 중국내 위안화 금융자산 현황[64]
  단위: 억 위안

표 5. 국가별 RQFII 승인한도액(2017년 7월 말 현재)[64]
단위: 억 위안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는 이처럼 국제화 진행이 빠르
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수준은 아직 초보
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예컨대 2018년 1월에 발표
된 SWIFT통계에 의하면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 중 차
지하는 비중은 1.66%에 불과하다. 또한 IMF가 발표한 
2017년 말 공적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중 위안화는 전년 동기보다 318.03억 위안 
늘어난 1,226억 위안으로 35%나 증가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세계 60여 개의 역외국가에서 위안화를 외환 비
축통화로 포함 시키고 있지만, 그 점유율은 1.22%에 불

과하다[66].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대학의 화폐연구소
에서 무역, 금융거래, 국제보유통화 등으로 지수화하여 
발표한 RII(Renminbi International Index/위안화
국제화지수)에서도 2017년 말 현재 일본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준 역시 3.13에 불과한 실정이
다[표 6].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 초
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표 6. 주요통화의 국제화 지수 비교[67]

한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
다. 우선 국내적인 문제로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태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고, 둘째
는 완전에 가까운 금융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
은 자본항목의 완전 태환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국경간 유동도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국내 금
융시장의 성숙도도 비교적 낮아 자산 총량이나 교역 
규모 그리고 금융상품의 종류 등에서 모두 선진국수
준에 못 미치고 있다[68].

둘째는 중국의 금리(利率)와 환율의 시장화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안화의 가치안정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국제사회
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위안화는 금리와 환율에서 시장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미 달러화와 유로화 그리고 엔화 등의 국제통화
는 모두 시장화된 금리와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의 통제에 의한 금리와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68]. 

셋째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의 강력한 경
계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국 통화의 국제화는 국
제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환경에도 상당한 영향

국가 한도액 국가 한도액 국가 한도액 국가 한도액
홍콩 5,000 독일 800 룩셈부르크 500 태국 500

영국 800 카타르 300 칠레 500 미국 2,500

싱가포르 1,000 캐나다 500 헝가리 500 아일랜드 500

프랑스 800 호주 500 말레이시아 500

한국 1,200 스위스 500 UAE 500 합계 17,400

항목 2016년 
12월

2017년 
3월

2017년 
6월

2017년 
9월

2017년 
12월

주식 6,491.9 7,768.2 8,680.4 10,210.3 11,746.7

채권 8,526.2 8,310.6 8,921.0 11,041.9 11,988.3

대출 6,164.4 6,995.5 8,176.6 7,806.9 7,390.0

예금 9,154.7 9,242.5 11,809.7 11,338.4 11,734.7

합계 30,337.2 32,307.8 37,587.7 40,397.5 42,859.7

미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위안화 합계

2016/ 
4분기 54.42 23.25 5.06 4.17 1.74 88.64

2017/ 
4분기 54.85 19.90 3.92 4.73 3.13 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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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
는 중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국 부상의 지
표로 국제정치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패권국임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위협론 
내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해왔듯이 위
안화의 국제화에 경계와 방어를 강화할 것이다. 이
는 위안화 국제화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68].

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상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추진으로 상당 수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무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말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쌍방 
무역액은 1조 4,403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액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이러한 무역 확대는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를 증대시켜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다. 위안화 결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제3국 통화 
결재로 인해 나타나게 될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로 하여금 대중국 
무역거래 비용을 낮추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교역이 확대되
는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위안화 결제가 이미 이루
어지고 있다.15 또한 ‘일대일로’ 연선의 중심지역인 
아시아지역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등 중앙아시아, 북한과 한국 등 
동북아지역에서도 위안화 결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69]. 

표 7.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교역 현황[57]
단위: 억 달러/% 

15 예컨대 2017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에 위안화 국경간 
결제금액은 1.36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는 같은 시기 위안화 
국경간 결제금액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중 상
품무역결제금액은 6,309.6억 위안이고, 직접투자결제금액은 
1,307.9억 위안이다[66].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이어서 
대체로 기초시설 투자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방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
한 국내생산능력과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
국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기초시설 투자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안화 자본의 유동 규모 확대 그리고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 추동에 일조할 것이다[70]. 

이밖에도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에 각국 수요에 
부합하는 다자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건설된 AIIB와 
실크로드기금, BRICS 개발은행, SOC 개발은행 등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동할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실
크로드기금과 AIIB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실크로드기금으로 조성된 
400억 달러와 AIIB 법정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97.8억 달러를 중국이 출자하고 있
어 ‘일대일로’의 무역, 투융자, 자금조달 면에서 위안화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이 대규모 달러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국부자산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국 통화의 활용도를 높여 국제시장에서 중
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63].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국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달
러화가 완전 국제화로 평가되는 기축통화로써 국제경
제에서 최고의 위상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시키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
중국 전체 22,090.0

(100.0)
23,422.9

(100.0)
22,734.7

(100.0)
20,976.3

(100.0)
22,633.7

(100.0)
일대일로 

국가
6,980.0

(31.6)
7,737.4

(33.0)
7,520.8

(33.1)
7,134.2

(34.0)
7,742.6

(34.2)

수입액
중국 전체 19,499.9

(100.0)
19,592.4

(100.0)
16,795.6

(100.0)
15,879.3

(100.0)
18,437.9

(100.0)
일대일로 

국가
7,123.1

(36.5)
7,288.9

(37.2)
6,007.2

(35.8)
5,561.6

(35.0)
6,660.5

(36.1)

수출입
총액

중국 전체 41,589.9
(100.0)

43,015.3
(100.0)

39,530.3
(100.0)

36,855.6
(100.0)

41,071.6
(100.0)

일대일로 
국가

14,103.1
(33.9)

15,026.3
(34.9)

1,358.0
(34.2) 

12,695.8
(34.4)

14,403.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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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중국경제
의 위상 제고로 국제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
상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내
포하고 있어 발전을 낙관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에서 불평등 조약이니 패권적이니 하는 문제의 출
현은 ‘일대일로’ 협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16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이 2049년까지 완성한다
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연선 국
가들 상당수가 ‘일대일로’ 건설을 기대하고 있어서 
발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현
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다양한 정책
적 내용은 ‘일대일로’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진행 과정만으로도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 상당한 경
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가져다줄 경제적인 효과로는 우
선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문
제를 상당 수준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대일로’ 
건설이 연선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잉여설비를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분
산시킬 수 있고, 또 잉여설비 이전으로 인해 연선국가
들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제품의 구매수요를 창
출시켜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신흥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인 
연선 국가들 또한 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는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유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또한 그 시발점을 
서부지역에 두고 있어 동·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16 현재 일대일로 협력과정 중 불협화음은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몰디브는 사업비 과다 
산정으로 중국에 상환해야 금액으로 30억 달러(몰디브 GDP의 
2/3수준)로 국가 부도에 처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동부해안철도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을 전면 재검
토 입장이고, 미얀마는 중국이 연계된 수력발전소 사업을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71],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
론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지원 수송의 절
대적 비중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의 ’일로‘ 건설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송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위상을 상당 수준 제고시킬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서 미국은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왔다. 소위 ‘아시아로의 축 
이동’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모두 중국의 영향력
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TPP를 통해  AIIB와 FTAAP 등으로 세계 경제 질
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였
고,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new silk road 
initiative)전략 추진을 통해서도 중국의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중국견제 정책에도 불구하
고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
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비록 인프라 건
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견제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대일
로’ 구상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과 201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FTAAP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10+1’(아세안+중국) FTA 업그레이드, 방글라데시–중
국-인도-미얀마 경제도로, 중국-파키스탄 경제도로, 중
국-몽골-러시아 경제도로 등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지
역 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은 모두 중국의 영향
력을 제고시키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AIIB의 설립과 
‘일대일로’ 건설의 중심이 미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일대일로 건설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하다. 특히 이 가운데 AIIB는 미
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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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기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미국 주도의 국제금
융 질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일
대일로’ 건설로 인한 중국의 위상 제고는 위안화의 국
제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위안화는 대대적인 국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는 금융시장 
개방의 미흡 등과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위
안화 무역결제 확대와 ‘일대일로’의 다자경제 협력의 플
랫폼으로 건설된 AIIB와 실크로드기금 등 위안화를 추
동할 요인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한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즉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와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나타나게 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
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
로’ 건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대일로’ 건설에서 우리 기업
의 인프라 건설과 서부지역 진출 등 진출기회는 충
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 파악에 한정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은 후속연구로 남겨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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